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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품신문기사의 제목 

황 = i 
c> 인 

(한쭉씨‘꺼대학교 획씩에과 교수) 

신문에 나타나는 굵은 줄의 종류 

신문 기사씩 머릿부환에 냐타나는 붉은 글써로 된 급줄을 제쪽)이라 부 

로 한다. 큰 기사에는 굵기가 다른 제목이 툴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 

는 이들을 큰 체목， 작은 제목으로 불러 구별하기로 한다. 기샤가 길 때에는 

몇 군해 가는 줄 λ}이에 굵은 글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우장 이것을 

셋줄이라고 휴헬 수 없다， 악국의 산뮤에서는 제목씩 야로 o}쐐 또는 위에 

사의 처음 부분을 굵은 글씨로 써서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돋보기줄이라고 부곧기로 하자. 우리는 제목과 사잇줄홀 했쳐 굵은중이 

부르고， 치샤 안의 찬 양써로 된 $환올 잔줄어싹 J부르기로 씬따‘ 돋보기쩔 

1) 이것을 가리켜 영어에서는 머릿줄 (headline) • 도이치말에서는 웃글 (Uberschrift) . 일 
본말에서느 했아내기(룸Hl ι)라 하며:!!.랑스말에서는 우리말에서처험 제목 (titre) 
이라고 ‘몫따. 큰 기사의 쩨목을 까원썩 코이치말에서는 충격을 씁냐는F 못으로 
리는 훌 (Schlagzeile) 이랴 하코， 프랑;상쌀이}서는 기샤외 가장자리에 좋어 있다는 
에서 끝동 (manchette) 이라 한다. 
소설， 수필 동에 붙는 원래의 뜻에서의 제목파 혼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문기 
사의 제력~4! 영어의 headliη정을 그대로 졌간 수도 했§냐， 그보다툰 야켓을 우èj 만 
로 번역해서 r껴릿줄이씩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째서 이것” 도이치말의 때 

리는 줄째쟁 특히 큰 기사척 7.11목을 가려치샀 말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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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성격으로 보아 잔줄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뉴욕 마임스에는 저}복 하나 짜리 λ}가 가;쌍 많이 눈에 띈τ}. 쯤 

기사에는 제목 밖에 사잇줄이 두어 개 들어 있고， 때로는 큰 제목 밑에 작은 

제목이 하나까 나타냥 수 있1다. 도이치의 프량크푸르탔 일싼 신문에는 흉 

목도 둘이 나타나고. 작은 제목도 여릿이 나타날 수 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와 

스페인악 엘 8싹이스씩 큰 샤들에싹 제목， 작은 저}짝 밖에 돋보거쫓이 

수 있다. 

순수찬 가§씌기 샀분에서뉴 제목이 반드시 기자회 위에 냐타단다， 

세로쓰기 신문에서도 제목만은 가로쓰기가 많이 나타나고. 중앙일보처럼 가로 

쓰기 신문에서많 제복얀은 세없쓰기자 자주 나타난따. 따라서 큰 지샤에는 

목이 가로로 몇 줄， 세로로 몇 줄썩 붙어 었다. 때로는 하나의 문장이 가로로 

시착하얘 세로로 계쩍과어 긴 서l목윷 ó)루기도 한 한국 선문의 

서는 그 머리에서 시작된 제목이 상자의 가운데 나타나는 굵은줄로 이어지는 

수도 있냐. 

한국 신문에서 사잇줄이 나타나는 방식은 외국 신문에서와 같다. 프랑스. 스 

페인 셨문에사 보이뜰 바와 왔완 돋J섰 7)줄은 업으나， 기사의 !괜 앞여 몇 

상자 속에 넣어 돋보기줄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수가 있다. 예컨대 1995년 

10월 3설 중앙셀보 경제 쪽씩 머릿기샤에는 끓고 찌자로 시작해서 큰 제쪽야 

한 줄， 그 밑에 작은 제목이 두 줄이 보이고. 첫째 기둥6)의 아홉 줄이 상자 속 

에 활써 있 

신문의 제호， 쪽의 이름. 구|의 이름 등은 특정한 기사에 딸려지 않은 굵은줄 

들이다， 예컨때 한국일보에는 극제i'}용 이름이 붙온 핵이 있고， 二L 싼에 

윈도， 뉴스메이커 같은 이름의 귀가 보인다. 여러 기사가 하나의 사슬을 이루 

면 꺼기셰도 이룹이 융는다. 이 사슬이룹도 닥정한 λ}에 휩;:zl 않온 

다. 사슬을 이루는 기사들 하나하나는 그 사슬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이 고리 

이름용 흑정한 7)사에 룹는 쌀완줄이지만것이 쩌l쪽에 속하지는 않는다. 

컨대 1995년 11월 11 일 동아일보에는 盧써 〈비자금〉 파문이라는 사슬이름이 

2) THE NEW YORK TIMES 
3) Frankfurter Allgemeíne Zeitung (FAZ) 
4) Le Monde는 ‘셔1계’잘. EL PA퍼는 “나라”를 뜻한다. 
5) 잔 글써로 된 글줄 (line) 이 늘어서서 기퉁 (collumn)을 이루고， 기퉁이 모여서 쪽 
옳어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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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기사가 넷이 실려 있고， 그 하나하나에는 검찰소환 주변， 재벌조사 점검， 

쫓총장 〈발언〉αl 후， lt*썼으} 움직임띠 고때의 이름으렀 붙어 

신문에서외 제목의 은 무엇갚다셨 기사의 내용윷 요약하는 데 있다. 

라서 그것은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뉴스가 아닌 기사 

충에는 소섣이나 수필의 제목과 같이 탄순한 명샤구 하나로 흰 꿈은줄이 붙은 

있다， 예전대 1 년 9월 21 씬 한국일보 쭉써l 어지형째 자리잡고 

는 굵은줄 용에는 비자남파분이란 사슬아름이 있뇨 」 바로 밑에 딜 굵은 날써 

로 된 검찰 • 정계 표정이라는 고리이름이 보이는데， 이것은 원래 돗의 제목의 

격이 

이제 신흘 사의 처싹윷 살피기에 앞서 제목 반쩍 쌀은줄틀에 싼해 몇 

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쪽이나 귀의 이름을 영어로. 또는 우리말과 영어로 나란히 붙인 신문이 많다. 

언어g 핀 산문에서 우 ‘건어로 원 부분이 어떻게 어울리는지 째하기 험 

다. 예컨대 찰싸일보 북#확집에는 VVeeκly Focus야능 이름의 사솔아 나타나뇨. 

그 각각의 고리에는 다시 영화 Actor & Actress, 오디오 Pop & Classic , 여행 

Travel & Sightseeing, 

어만으혹 성에 있고， 

사술이를윤 

영어 이 

은 따로 놀고 있다. 서울신문의 쪽이름 중소기업 Promising Enterp꺼se ， 한국일 

보의 사회 Nation , TV & Radio TV마당 둥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에는 국제 News라는 아름의 쪽에 외국 텔해비졌악 뉴스 

보그램 이률윷 그대로 띨원 온 헤드라신뉴스 HEADLlNE NEWS라는 이름의 검 

가 실리다가 1995년 10월 하순에 없어졌다- 이것이 신문의 귀이름으로 적당치 

쌍다는 것을 현집자들이 스스로 알사차했기 때문엔 뭇하다. 이켓은 외국 선푼 

머릿71사흉 소개해f 자ì!.J였는데， 외폭의 머텃줍 갚은 이닫으로 바꾸어 

속 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한다. 

제목회 와 

외국의 순수한 가로쓰기 신문의 제목에는 변화가 많지 않다. 체목이 물 이상 

일 때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 굵기를 조절하거나 줄을 갈아 쓰는 것 

써써 변회를 주는 잎온 혼치 압다‘ 한국의 선문에서처럼 

안에서 날짜와 체나 굶치자 바뀌는 닙이 없다. 노아치의 프랑파 



6 새국어생활 제5괜 체4호 ('95년 겨울) 

푸르트 일반 신문은 제목의 일부를 아직도 이른바 “도이치 문자”로 쓰고 있지 

한 1 신문에셔도 한 윷 안에셔 j것을 따한 문자화 책에 쓰븐 볍은 거잊 었다. 

역기서 지사와 거치 달린 제봄융 포함한 똘은줄위 암을 비교해 보는 깅도 뭇 

이 있을 듯하다. 기사의 양을 줄수로. 그리고 제목의 양을 낱말수로 표시하기 

하면， 앞찍 것을 뭔의 것으로 내눈 킷판 쩨목 녕말씌 기싸 부당량이싹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얼핏 보아도 유럽과 미국 신문들에서 이 수치는 상당히 높다. 

혜칸대 뉴윷 따임스E":.랑크했프트 일@} {!문6)에셔 δ1것이 헬흘 밑도쓴 일이 

한국 신문의 제목의 특정은 무엇보다도 변화가 많다는 데 었다. 글자의 굵기 

껴러 탄체효 조절하고， 가료줄과 서l로쓰기옳왕 자유자째로 짜망쭈 글 

꼴도 두 가지 이상을 섞어 쓴다. 따라서 제목이 찰 정돈된 미국이나 도이치의 

신문과 비 3긴하면 한팍찌 신문은 얘우 어지허운 인삭음 준다. 한 문장도 .:L것을 

수 없상 찌가 맑다‘ 여기샤 몇 가지 성려|률 자세히 들여따 보자. 

) 63t;비 

검찰 계좌有無 여부 · 차명전환의홈 판련 

통화顧 수사자릎통 정빌컴룻 

(2) 孔외푸 ‘通商굉쉽 외무쭈 소관” 

“통산부 (WTO회 펴 > 잘못l 

밝혀 〈짧협상끼懶〉 껴l속될 

(3) 애낙선열4位 요소 찾았ζ+ 

桂奉種 · 崔以爛 • 姜鐵챔 · 쫓相震 선생 

러 흐서‘·봉환 현지땐장 

)은 1 년 10휠 일 한국일보 머릿기샤의 제쪽요로서， 여기에는 않자의 

뚫기가 세 단셰. 모양이 두 가지가 섞여 나타난다. 섯 줄은 자장 굵은 i덕체 

로， 둘째 줄에서는 첫 낱말 검찰은 잔 고닥체로， 냐머지 부분유 가운데 꿈기의 

바탕체로고 셋쐐 좁은 7}짱 잔 바1깡체로 되 6，1 있다깐 1995년 o월 

5일 동아일보 첫 쪽의 기사의 제목으로서 , 첫 줄은 가로로， 나머지 두 줄은 세 

6) 이 신문에는 제목옳 안 붙이고 그 대신에 앞의 두어 낱알올 진하게 찍은 짧은 기사 
만모아놓은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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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배열되어 있으며. 여기서도 굵기와 모양이 다른 글자들이 섞여 나타난다. 

1995년 10훨 1 힐 한국일보 둘째 했이 상자기사의 

머릿부분에혀고 나머지 두 췄잔 짜 떨어져서 

있다. 

(1)의 석 줄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냐의 긴 문장이다. 그 주어는 둘째 줄 

첫 낱말 검찰이오， 그 술어는 첫째 줄 전체이며. 둘째 줄의 나머지 부분과 셋 

째 찮깐 각각 문볍씨서 훗히 부사구라jl 17-견싼 것이다. (2) 이 셨 붙은 두 문 

이룬다. 첫 좋외 경에서 셋째 쫓의 밝혀까지가 완전한 분장올 이루고. 

부분이 동사자 생않싼 또하나의 분장룬다. 이 fF 분;장은 앞의 문 
장의 통사가 연결형이어서 형석상 하나로 합쳐져 었다. (3)도 줄은 셋이지만 

문장은 둘로 되어 있고， 이들 사이를 점 셋이 갈라 놓고 있다. 틀린 부분을 좀 

던치갔 토를 되살려 1 빠친 것을 보충하변 우리뜸 (1) - (3)융 cj.유Jlj. 같이 다 

수 있다. 

(1') 검찰이 육공의 비자금에 대하여 계좌의 유무 및 차명으로의 전환 여부 

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하여 동화은행 수사자료를 정밀검토하는 등 내사 

에 착수했다.7l 

공 외무가 

피하는것은 

보인다 

조짐이 

(3’) 애국선열 4位， 桂奉種 · 崔以觀 · 姜薰翊 • 姜相震 선생의 묘소를 러시아 

와 카자흐서 창았다. 국가보훈처논 흥화하거나 현지에서 단깡할 것을 

검토하고 

한국 신문 기사의 제목에서는 준말이 많이 나타나고， 띄어쓰기 규칙이 지켜 

지지 않아서， 낱말의 숫자를 정확이 집어낼 수 없다. 또 운법을 무시하고 마구 

날말을 늘어 놓아서 탄위의 숫자도 파악하기 혐듀다. 너무 많온 부분이 생략되 

문장이 짝히 찰다. 따라서 뜻↓양도 힘든다. 

7) 이것은 한 문장으로서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둘로 쪼개 볼 수도 있겠다: 
(1") 검찰이 육공의 비자금에 대하여 내사에 착수했다. 계좌의 유무. 차명으로의 
전환 여부를 둘러싼 의혹파 관련하여 동화은행 수사자료 퉁을 정밀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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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문 기사의 제목의 특정으로 또 눈에 띄는 것은 그 양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아래의 (4)는 1995년 10월 20일 한국일보 머릿기사의 제목이오. (5) 

는 같은 날짜 한겨레신문의 머릿기사의 제목이다. (4)는 적어도 네 개의 문장 

으로， 그러고 (5)는 적어도 셰 개의 문장으로 다시 써 볼 수 있다. 

(5) “노써 • 4천억 분산예치” 

대통령 퇴임직전 이원조 써 시켜 407~ 차명계좌로 

박계동의원 l백 28억 예금조회표 제시 

홍 부총리 명의인 동의땐 조사 가능” 

도 25개의 

의 제목낱말힘 

박계통 찍 월 ￡주장싱장f 〈f힘얀’ 

는 87줄로 된 기사에 딸려 

기사에 붙어 었다. 그러니까 이 

지 않는다. 

설병화” 

(η(7)끼) “꺼기아 自 생산 전 차종 / 수출비중 45%로 높여” 

김선홍 회장 (중앙일보 ’95.10.26.) 

한국의 신문에는 일반적으로 아주 착은 기사에도 제목이 길게 붙는다. 위의 

(6)은 모두 아홉 줄의 기사에 딸린 제목으로서， 낱말이 적어도 열 개가 들어 

있고 (7)은 틴 여섯 5중사펴 쇄목인데， 낱말이 적어도 열한 

있다. 그러니까 채쪽 !강말 양사부담량은 한 줄이 못 되는 

어휘 

원칙적으로 섭을위 에휘자 일반 ."f밍의 어휘와 다를 수가 없고， 쩌i옥워 야휩 



한국 신문 기사의 

가 기사의 어휘와 다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말에서는 신문에서만 쓰이는 낱 

말이 많고， 신문에서도 특히 제목에만 쓰이는 낱말이 많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편집기자가 짧은 제목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휘의 규칙을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3.1. 쩌|목에만 

신문기사의 

한 글자로 줄어 

쓰인다. 특히 나라 이름은 

있다. 예컨대 기사 안에서 

본， 중국. 러시아효 셨어딴 것이 제몽에서는 각각 미， 일， 중. 러로 

탈리아는 伊로， 이스라옐은 이로. 프랑스는 프 또는 佛로 되고， 인도네시아는 

두 자로 줄어 印尼로. 크로아티아는 석 자로 줄어 크로아로 된다. 이렇게 길이 

가 줄어든 낱말은 홀로 떨어져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컨대 미장교， 프군. 프제 

품. 러A. 옮러 같이 합성어를 이루기도 한다. 세르비아 계통은 줄어서 세系 

또는 .세’ 계로 되고. 크로아티 아 군대는 크로아軍으로 된다. 

이와 같이 제목에한 다따냐갔 71샤 얀에서는 풀어져 버리는 준말 

마자 하나로 된 V가 있다‘ 이씻흘 셉 씬문에서 혼자 나타나는 일이 

7}는데 • 영 어 의 Victory회 

듯하며.송리를 

긴 낱말을 줄이얀 떼 까장 간단한 냉법용 이와 같이 그 낱말올 밴 

자만 남기고 지챔 핵혀얀 방사이다‘ 부장관을 내무로， 상임위원회릎 

위로 줄이는 것이다. 이미 있는 두 낱말이 붙어서 된 겹말을 줄이는 방법 중에 

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민간자본. 대통령선거를 각각 민자. 대선으로 줄일 때 

처럼 그 두 부분의 첫 글자들을 떼어붙이는 방법이다. 

뇌물과 중정을 그냥 붙이면 뇌물중정이라는 겹말이 되고. 이 물을 각각 한 

자씩으로 줄여서 붙이면 중뢰라는 준말이 된다. 이것이 뇌중이 안 된 것은 이 

두 부분을 붙일 따 

때문이다. 정당창칩， 

식이다. 

긴 겹말을 줄여 

예컨대 정부 ·여탕살 

홉，^}를 앞에 놓고 명사를 뒤어 

개각으로 줄여붙인 것도 

칙도 편의에 따라 멋대로 

1견 정당이 되어야 하겠지만 

술서를 바꾸어 당정으로 쓰고 월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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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원발로 줄이면 일본말과 같아지기 때문에 원전으로 줄인 듯하다. 

(8) 孔외무 오늘南美향발 (한국일보 ’95.8.21. ) 

(9) “不표은 절대 不容’ 안정속 변화 (한국일보 ’95.8.2.) 

(1 0) 사업 30代남자 / 차안 燒死體로 (한국일보 ’95.8.21.) 

체목에 나타났다가 기사 얀에서 플어지는 낱말에는 즉홍적으로 한자를 짜맞 

추어 만든 것도 많다. 예컨대 (8) 의 향발. (9) 의 不容， (1 0) 의 廳됐體는 각각 

기사 안에서 순방을 위해…출국한다. 절대 용납않겠으며， 불에 타 숨진채 같은 

구절 안에 풀어져 나타난다. 

이와 비슷한 제목낱말이 얼마든지 있다 : 末보호， 未實名. 맹공， 最多， 3李.

빅 3 ， V3 퉁. 주민동록표 퉁기주소 틀리면 세입자未보호라는 제목 밑의 잔줄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풀이말이 보이고 未實名 고액자금 누가화도 의심 이라 

는 제목 밑에 실명전환도 하지 않은이라는 풀이말이 보인다 (한국일보 ’95.9.8. 

/ 10.29.). 맹공 하루만에 〈정쟁자제〉로 선회라는 제목 밑에 강하게 몰아붙이 

던 민자당이라는 구절이 보이고 (동아일보 '95.1 1. 11.), 最多모임은 가장 많이 

참석하는 회의로 풀린다 (중앙일보 ’95.1 1. 3.). 여러 신문에 자주 나타나는 3 

李， 빅 3도 기사 안에는 안 보인다. 1995년 8월 30일 한겨레신문의 스포츠 쪽 

에 여자 핸드볼 ‘V3’ 담금질이라는 제목이 보이고， 그 밑에 올림픽 3연패라는 

풀이말이 보인다. 

1988년의 신문을 조사해 보면 1995년 현재 두루 쓰이는 대선이란 준말이 

얀 보이고 제목에서나 잔줄에서나 대통령선거m만 나타난다. 제목에는 政府與黨

과 그 준말 黨政이 섞여 쓰이지만. 잔줄에서 대개의 경우에 정부와 민정당， 정 

부와 여당， 정부-여당， 정부여당 같이 풀려 나타난다. 그러나 1995년의 신문 

에는 제목에서는 준말만 쓰이고 잔줄에서는 당정과 정부와 민자당이 섞여 나타 

난다. 당정이 대선과 같이 잔줄에서도 정부와 민자당. 정부와 여당 같은 긴 표 

현을 완전히 몰아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9) 

1994년 9월의 신문 기사의 제목에는 처음에 세무비리. 세금횡령 동만 나타 

8) 오늘 美대통령선거 (동아일보 , 88.1 1. 8.) 
9) 1995년의 방송 뉴스에서는 처음에 정부와 민자당을 쓰고 그 다음부터 당정으로 줄 
여 쓰고 있다. 국민의 어휘를 조긍이라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당정을 
추가하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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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가 차차 세금도둑， 세금도둑질 퉁이 나타나고. 이것이 같은 해 10월에 들 

어와서야 盛規， m!ti 같은 준말로 바뀌고 있다10) 1995년 현재 이 두 준말은 

신문에서 제목에나 잔줄에나 가라지 않고 나타난다.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말 가운데는 향발， 不容 같이 아무리 오래 가 

도 기사 안에 못 룹어가는 것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살펀 바와 같이 많은 준 

말이 제목에 쩌 

언어생활로 흘려 

하는 것이다. 

두자길이의 

는 현상이다. 여1 

안에서 쓰이고 마지막에 월 

저1목은 어휘의 시험장과도 

쓰는 것도 한국 신문의 제목에샤 

각각줄어 은. 교. 대로 

쓰기가 없는 제목에서 이들은 앞의 낱말에 붙어 겹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이 한 자짜리 준말들은 또 한글로 쓰면 찰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銀. 일 

부校， 3개大 둥에서와 같이 한자로만 쓰인다. 

3.2. 어휘톨 파괴하는 준맡 

기록해 놓는 컷이 

겹의 구벌이 

약속으로 결정되며. 이 

된 흩말에는 그 돗을 

흩말의 뜻은 외워야 하지만” 

붙여 만든 밥썰. 쌀밥 같은 겹말의 뭇은 그 조각들의 뭇만 알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다. 

겹말의 이러한 장점은 그것이 자주 쓰이는， 살아있는 조각들이 붙어서 만들 

어졌을 때만 나타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론적으로 겹말이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뭇을 흩말의 경우처럼 외워야 한다. 

한국어 어휘회 혜번원흉 &↑추Jl 였 한자어는 거의 모두가 혼자 

는 말조각들이 

쓰이지 않는 

10) 1994년 9월 
'94년 10월 l 

흩말이다. 예컨대 우와 유가 

우유의 돗을 드러내 줄 

원;R흉 〈血親 도둑질〉이라는 제목이 보이 
벼쫓소 〈홈 21명 구속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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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와 가가 낱말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이 초가의 돗을 미루어 짐작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에게는 우유와 초가는 두 조각이 

아니라 한 조각으로 된 흩말이다. 

한자의 이른바 조어력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돗이 똑같은 두 낱말 소 

젖과 우유의 차이는 다만 그것 이 겹말로 인식되느냐 않느냐. 그 뭇이 드러나느 

냐 않느냐 하는 데 있다. 혼히 우유가 한자의 조어력이 들어가서 더 좋은 말이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것 이 두 조각을 붙인 이음새가 없이 매끈한 

흩말로 보이기 때문이다 11) 

정부. 여당， 대통령 , 선거. 뇌물. 중정… 신문에 자주 보이는 낱말 가운데 

어느 하나 샤실상의 흩말이 아닌 것이 없다. 읽는 이가 이런 어려운 낱말들을 

배운 보람올 느켈 수 있께 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 대통령선거， 뇌물중정같 

이 그냥 붙여서 겹말을 만들어 써야 한다. 이들을 줄여 붙여 만든 당정. 대선， 

중뢰 같은 준말은 사실상의 훌말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새로운 준말이 신문에 

나타나서 국민의 부담을 눈덩이처렴 불어나게 한다. 戰備(전쟁준비) • 脫與(여 

당이탈). tH禁(출국금지) • 海沙(바다모래)는 1995년 11월에 한국일보. 경향신 

문을 통해 새로 나온 체목낱말이다. 

물론 이미 있는 낱말 둘을 혈어서 그 조각들로 새 낱말을 짓는 것야한자말 

의 경우에만 있는 일은 아니다. 영어의 smog(스모그). brunch (아심). Chunnel 

(도버 해협의 물밑 터널) 같은 낱말도 있고， 머비(머리가 빈 사람) • 까치(까다 

롭고 치사한 사람) • 공순이 (공부하는 순진한 여학생) 12) 같은 요즈음 한국 청소 

년들의 은어도 있다. 

한때 아니꼽다. 더렵다， 메시껍다. 치사하다의 머릿글~}를 따서 만든 아더메 

치라는 준말이 신문에 소개된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낱말로 자리를 굳힐 

11) 중국말에는 매인말이 적고. 그나마 문법적으로만 쓰인다. 말만들기에 쓰이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긴 낱말은 거의 다 합성어요. 파생어가 없다. 형용사로 명사를 
만드는 수단이 없어서. 예컨대 우려말의 “높이’， ‘길이’가 중국말에서는 ‘홈低(높 
낮)’， “長短(길짧)’으로 된다. ‘深度”는 중국말이 아니다. 말만들기가 힘들어서 
‘規律’. ‘종居’， ‘훌훌’ 같은 은유가 많이 쓰인다. 또 옛 이야기를 줄여 붙여 낱말 
로 쓰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 한자의 조어력이란 것이 사실은 중국사람의 임시변 
통의 놓력밖에 아무것도아니다. 

12) smog는 smoke (연기)와 fog (안개)를， brunch는 breakfast (아침)와 lunch (점심)률. 
Chunnel은 C:hannel (도버 해협)과 tunnel (터널)을 혈어서 다시 짜맞춘 말이다. 머 
비， 까치， 공순이는 1995년 11월 11 일 경향신문의 매거진 X에 소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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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 국민이 이 준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뜻에 관한 국민들 사이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날이 쏟아져 나오는 한자말은 

한자의 이른바 조어력에 힘입어 당당하게 인쇄된 매체에 나타나고. 이것을 재 

빨리 받아들이지 않는 이는 “신문도 못 읽는 한글세대”로 낙인이 찍혀 버린다. 

흩말이 적고 겹말이 많이 들어 있는 어휘를 가리켜 조칙적이라 한다. 조직적 

이 아닌 어휘는 그 속의 낱말 하나하나를 따로 배워야 하지만 조칙적인 어휘는 

그럴 필요가 없다. 낱말을 웬만큼 알면 평생에 처음 들어 보는 낱말도 사전을 

안 찾고 바로 그 뭇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어휘는 말할 수 없이 비조직적이다. 신문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기관과 개인이 한자말. 준말을 마구 만들어 유통시킴으로써 어휘의 조직을 파 

괴하기 때문이다. 유럽 이나 미국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개념들을 

한국인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중국말로 번역해 쓰는 것이다. 예컨대 달돌. 볕 

발전소， 가벼운 물 원자로 등으로 될 것이 각각 月:0. 태양광발전소， 경수로로 

된다. 

4. 제목의 문법 

신문에서만 아니라 누가 어디서 말을 하고 글을 쓰던 문장이 반뭇해야 한다 

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과 유럽 신문의 제목에는 완전한 문장을 이루 

는 것도 있고， 문장에서 덜 중요한 부분. 특히 문법적인 낱말 둥이 생략된 것 

도 있으며. 명사구 하나로 된 것도 있으나， 이들은 다 문법에 맞게， 반듯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 흘로 뜻이 통해야 한다. 

4. 1. 쩌|목에서의 문법파괴 

그러나 한국 신문의 제목에서는 어떤 규칙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 없다. 완 

전한 문장이 드물다. 띄어쓰기와 구뭇점에 관한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며. 격 

토를 비롯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요소가 다 빠져 버린다 1') 

13) 한국의 편집기자들에게 이런 문법파괴는 부득이한 면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며， 예컨대 ‘제목이 특별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동사와 어미를 
생략하지 않을 수 있다 이상우 · 유창하 공저. 현대신문제작론. (나남신서. 209).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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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이제나 띄어쓰기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11). (1 2) 에서 보듯이 제 

목 한 줄올 한 낱말처럼 다 붙여 쓰기도 하지만. 띄어쓰기는 하되 한글맞춤법 

을 무시하고 이따금 아무 데서나 멋대로 띄는 것이 1990년대 제목의 문법이다. 

(11) 導入把혐홈格改定法훌難i;t:不免 

兵짧法改표案不日通過 

國會，來年初休會는決定的 (조선일보 1957.7.28. ) 

(1 2) 쫓검샤만난것은샌 

신중처리요청했올뿐. 

玄 전훌美대사 (동아일보 1995.10.29.) 

띄어쓰기만이 아니다. 구뭇점에 관한 규칙들도 얀 지켜진다. 쉽표는 영뚱하 

게도 격표지로 쓰이고， 따옴표는 직접인용이 아닐 때만 아니라. 전혀 인용이 

아닌 데도 붙는다. ‘심슨. 무죄석방 같은 제목도 보이고， 예컨대 한자를 쓰는 

신문에서 세系로 쓰이는 것이 한겨레신문에서는 ‘세’계로 나타난다 14) 

쌀선박. 쌀수송선에는 안 붙는 따옴표가 쌀배에 붙는 것은 토박이말이 얼마 

나 심한 차별을 받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1995년 여름 각 신문에 북한에 보내 

는 쌀에 관한 기사가 많았지만， 제목에 〈쌀배〉를 쓴 신문은 중앙일보 하나였던 
듯하다 15) 

체목에서 원칙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한국 신문의 특정이 

다. 유럽 이나 미국 신문의 제목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타나지만， 빠지는 부분 

이 관사냐 조동사 같은 운법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뜻을 잡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의 기사 제목에서는 아무 것이나 다 빠져 버릴 수가 

있다. 따라서 제목은 뭇이 안 통하거나 엉뚱한 돗을 나타낼 때가 얼마든지 있 

다. 

(13) 급기야 짧차남도 칼날 (한국일보 ’95.5.5.) 

14) 다읍의 예에서는 왜 따옴표가 쓰였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다:핵가족시대 ‘반쪽수 
박. 철 팔린다 (한겨레 , 95.8.3.). 신문에서의 구듯정 사용에 관해서는 임준수， 
신문은 면집이다-면집기자 30년의 메모(나남신서 405) 137쪽 이하를 참조하라. 

15) '95년 10월 8일 중앙일보의 샤설 귀에 마지막 쌀 배를 보내며 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었다. 여기서는쌀배가따옴표도없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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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80년 光州 헬기난사 .. (동아일보 '95.4. 1.) 

악 예문 은 江灌쩔에 관한 큰 사에 딸린 않은 굵은줄 짱염 하나로 

서， 그 하나만 보면 郞의 차남이 짤을 뺏다는 뜻으로 보인다. 기사의 잔줄틀을 

읽고 나서야 그것이 그 반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 4)에는 띄어쓰기 

한 결짜 3 뭇을 ;얹착향 수도 없갚 헬기난사라는 낳말”이 L싸나는데 , 

보아서 이것야 헬리홉원에서 기관총이 난사되었다효- 못임을 

알수 있다. 

5) 政홉수습藥 週初 싼싹 (한국잃보 ’95.7.30 ,) 

(16) 기업옳-연대에 무릎 a運敗 (농아얼보 ’95.10.28.) 

의 (1 5) ‘ 6)은 잔쫓흩 얀 보고도 빠갔 말을 성째 보충할 수 있마. 우리 

판곽을 뜨려내r..} 같이 자쭈- 쓰이는 양웰λ}슬과 무뽑 꿇다 챙은 익은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쩍 늘다. 꽁꽁 얼다. 고개를 들다. 가닥을 장다， 덜미 

를 잡히 다. 도마에 오르다 ...... 이런 낱말 사슬들은 돗으로 보아 겹말들과 같고. 

서 한 3휴뿐윷 떼어 내용 것은 학교， 은행， 회 사 강윤 낱말윷 쩔〈겨서 校，

社 같이 좁C대 쓸 때외 마찬가지로 말 배우는 이들어]제 부담을 것이다. 

우리말에서 문장을 이루는 부분들 사이의 관계는 격토로 표시되고， 격토가 

때는 냥말률이 배열꾀든 슨서， 측 셔츄g로 결첫힌다. 그런례 션윈기사의 

쐐짝에서는 원씩척으로 E픈 격토가 떨어셔 버리고， 어숲도 마구 

아래의 (1 7)에서는 격토만 떨어져 버리고 낱말의 배열은 그대로 았다. 다만 

원래 이 제목의 첫 줄의 서울大 다음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둘째 줄로 내려가 

고역으로 찍혀 있는 것이 변칙 01 다. 따따서 (1 7)은 싼전한 문장으않 고치면 서 

윷대학교의 경영 대학이 년부터 봉사쩔상에 학정윤 (간정하고 영써 시험 합 

격자에게만 졸업자격을 준다와 같이 된다. 그러나 제목만 읽는 이는 (1끼의 두 

중음 주어를 따딪 가진 두 문작으로 눴게 되고， 따랴서 이 두 줄음 각각 서울 

전체에 싼한 이야기짜 (아마E 샤싫대학교회) 정영 대학셰 싼한 이야 

기호 잘못 파악하게 된다. 

7) 서윷* 흉사활통 한정안정 

경엉대 년부터 영써 λ1험 졸업자격(한국일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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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는 격표지도 없는 명사구의 배열을 마구 바꾸면서 , 그래도 분장의 

뜻을 알아보깨 하기 위해 몇 까지 수단이 개발되었다. 예컨대 (1 8)을 민자가 

대선자금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의 돗으로 쓰기 위해. 주어인 民自의 글자크 

기를 조절했다. 

18) 大選자금 공개않기로 民自 (동아일보 '95.10.29.) 

제목에서는 격토와 어순의 도움 없이도 주어를 찾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수법 밖에 쉽표(， )도 쓰고. 글꿀을 닙다거나 줄올 갈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장치는 격토를 대신할 수 없으며， 문창의 뭇은 매우 부정확하다. 쉽표가 

주격표지로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툴째 줄의 첫 낱말이 첫째 줄의 주어로 되 

는 수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 

격토만 아니라 그 밖의 문법적인 부분도 다 떨어져 버린다. 예컨대 혐의 있 

는이 혐의로. 특혜를 받은이 특혜로 줄어서 뒤따르는 명샤와 한 낱말을 이루며， 

중국에서 나포된. 러시아에서 적발된은 각각 中나포. 러적발로 줄어 붙는다. 

(19) 아버지와 활車시비 이웃살해 20대구속 (중앙일보 ’95.8.11.) 

(20) 의 사아내 • 딸살해 외과훌 남편구속 (중앙일보 '95.9.3.) 

위의 예문들은 주로 문법적인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 돗 잡아내기가 힘들게 

되어 었다. (1 9) , (20)은 각각 훌車때문에 아버지와 시비를 하던 이웃을 살해 

한 20대. 의사인 아내와 그 딸을 살해한 외과醫에 관한 기사의 제목이다. 

격토 에， 와의 뭇으로 한자 對가 쓰이며 16) 잔줄에 나타나는 접속사 와/과 

대신에 제목에서는 사잇점， 불입표가 쓰인다. 예컨대 잔줄의 미국과 러시아는 

제목에서 미 · 러. 또는 미-러로 나타난다. 또 여러 이름을 열거하기 위해서 

(21) , (22)에서처럼 붙임표가 쓰이기도 하고， 아무 부호도 안 쓰이기도 한다. 

(21) 한캉一금강-영산강-낙동강 水質 수시정검 (조선일보 1995.1 1. 11.) 

16)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제목에서 훨北은 북한에로. 짧10대교역국온 10대교역국과의 
로 바꾸어야 일상언어의 표현이 된다 : 8 . 15 對北 획기적제의， 對10대교역국 무역 
적 자 84憶했 (한국일보 ’ 95.7.30. ’ 95.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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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崔鍾賢 金善弘 朴龍學… 오늘 소환 대상 (조선일보 1995.1 1. 11.) 

E볕에서의 

제목의 깨친 문법은 잔줄의 문법까지 좀먹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문법파괴 

의 여러 유형들은 모두 기사 안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핵허셨기 규칙이 치커치치 않는 것도 체팍쩌 t영향인 듯하다‘ 이 

문란하지는 짧지만， 학교에서 가꼈째는 찬글 맞춤법 의 

신문이 얹다‘ 각 산문사마다 없긍썩 λ}료 다른 원칙이 았눈 듯하나， 

그나마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1995년 11월 11 일의 신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 올림픽대로교통개선 (동아일보) • 柳興洙민자당제2정조위원장 

(초션힐보) • 노태우천대롯행으로부터받은 (져핫선문).17) 띄어쓰키혈 아 한 것이 

에 관한 규척또 째우 문란하다. 싼좁에서는 와/과를 생략활 때. 또는 

이름올 셋 이상 열거할 때 콤마를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목에서처럼 사잇점. 

붙임표가 쓰이거나， 위의 (22)와 같이 이것도 저것도 안 나타나는 잔줄 문장도 

웠마튼지 있다. 

제랙에서와 달리 잔윷융에서는- 격토와 그 밖셰 풍엽적인 부분씨 생싹없지 않는 

이다. 그러나 싼쏠써서도 노씨 은 쑤동산， 뇌물제쯤 기업쭈， 당보 

가두배포 계획， 항균물질 검출우유 제조업체 같이 제목의 문법이 그대로 적용 

된 표현이 얼마든지 발견된다. 

뿔主黨은 1 입 썼강당에서 ... 

한펀 이날 창쌍떼회에는 ... 당내 

촉구. 

자려를 함께해 

1995년 11월 12일 한국일보의 政局往來 귀에는 全州서 ‘脫DJ” 역셜이라는 

제목 밍에 (23)과 갇은 찬중이 나타나고， 정계온퇴 공개촉구라뉴 제목 밑에 

장은잔줄이 

l끼 띄어쓰기를 장못해서 뭇이 제대로 안 통하는 수도 있다. 사전선거 운통.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각각 사전 선거운동. 수사결파 중간발표의 찰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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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기도는 27일 지난 8월의 폭우피해 복구액을… 확정했다. 

한화 장종훈댔 홈런왕 탈환쩌는 

잔쫓에서는 또 세싹에서싹 같이 토나 앞않아 야닌， 내용올 표헐하늄 부분도 

생략된다. 예컨대 1995년 10월 28일 동아일보에는 (25)와 같은 잔줄이 보이 

고. 1995년 10월 1 일 한겨레신문에는 (26)과 같은 잔줄이 보인다. (25)의 복 

복구를 지원하끼 왜한 보조금어 5끽씩야 양}고. (26)획 흉렌왕 다음에는 

빠져 있다， 

5. 제목파잔줄 

창면이 간판을 셨.ï!. 까계를 찾아 들어카찾사， 신문을 읽는 얘는 체척-을 보고 

찾아 읽는다， 그혀니까 신문 기사찍 제목은 가게의 깐환짜 감흉 역할을 

생이다. 그èì 냐 펀정치자들은 모든 사합 Iè.든 기 λ}를 따 뻗샤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기사의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노출시키기 위해 제목 

을 길게 붙이는 것은 바로 그 까닭이다. 시간이 없어서 기사를 못 읽는 이들도 

훌어 보고 탱요하 했보를 다 찾야뱃 주 었도록 배려체은 켓씨다. 

길게， 많씨 붙윤 71사는 문 았에 옳씩윷 쌓아 놓고 혼 갔:떠쪼 손님을 

가게와도 겸따‘ 서 tl1스가 체대낳 획 훼들다. 여키샤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달리 기사화될 수 있는7}를 살펴보자. 

(27) 그가 가친 켓， 일억일천오뼈마 힘에 대학으로 틀어까r꽤 

여름 뉴욕따엽짜이]는 (27)과 앓은 제복 아래 평생 않흘 자71의 재산 

을 모두 장학기금으로 대학에 내 놓은 빨랫집 할머니에 관한 기사가 살려 있다. 

250줄이나 되는 이 기사는 그가 가난한 혹인 여성으로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콘 론욕 모았는지.:2것븐 왜 특히 흑인틀은 휘한 장학금으로 얘놓계 되었는지. 

내 놓으면서 짝교와 사회에 바싹한 젓이 무엇인지 풍융 자서1δl 밝힘으 

。1 할머니의 폼 선불어l 대한 사호} 

이 기사는 l쪽에 (27)과 같은 제목 아래 50줄쯤， 그리고 22쪽에 같은 내용 

18) All She Has. $150.000. Is Going to a University (NYT 19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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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만 바문 제목'9) 아래 200줄쯤으로 나뒤어 나타난다. (27) 이 아홉 낱말로. 

그리고 또하나의 제목이 열여섯 낱말로 되어 있으니 제목에 나타나는 낱말 하 

나의 기사부담량은 정확히 열 줄이다. 

1990년 11 

서 모은 큰 

관한기샤가 

장학기금으로 낸 김밥집 

노잎과 여러 가지로 비슷한， 

43배나 큰 돈을 사회의 뭇있는 일에 바친 시민에 관한 이 기사는 140줄로서. 

위의 뉴욕타임스 기사와 비교하면 깊이가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인물묘사 

도 덜 감동적이고. 사회의 고마움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굵은줄이 특히 많이 붙어 있다. 그 위에 가장 굵은 글써로 (28) 

이 가로 누워 있고， 그 앞 (그러니까 오른 쪽)에 세로로 두 줄， 그 뤼， 왼 쪽 

에 세로로 석 좁싫어1 가보효 핸 줄， 그리고 또 찬줄 사이에 

세 군데 들어 

어서.그 

이 예에서 

또하나의 。1 치싼 읽는 이의 주의를 잔줄로 집종시 

있다. oj링 면집기자는 간판을 눈에 띄거l 짧 불아 

고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대신， 문 앞에 물건을 쌓아 놓고 행인들을 향 

해 외치는 종업원과도 같다. 펀집기자를 가리켜 ‘제목으로 기λ}를 쓰는 기자’ 

라고 부른다는 임준수m의 말은 바로 이런 사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의 신문은 시간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잔줄의 내용을 되도록 많이 요약 

해서 굵은 글씨로 전달하고자 하지만， 제목과 잔줄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조사 

해 보면 이 폭표도 ;써 달성하는 것 같지 않다. 

1995년 11훨 일 한쪽일보 2쪽에한 홉財비리 수사라는 사슬이장짜 

to a University) ‘ 

20) 임준수， 같을 썩 95쯤. 

이 그가 가진 것 전부이며. 그는 
000. u' s All She Has And 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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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벌총수 소환표정이라는 고리이름이 붙은 180줄 정도의 큰 기사가 보인다. 

이 기사 위에 가로로 누운 정보파악한듯 출두 여유란 제목은 잔줄의 머리 부분 

(리드)의 블에 있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줄인 것이다 : 소환된 대기업 총수들은 

-.. 수사와 관계된 정보롤 파악해서인지 ... 여유있는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었다 

• 제목에서는 모든 출두자가. 잔줄에서는 그들 중의 일부만이 여유 있는 표정 

을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제목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 핵심을 두드 

러지게 하기보다는 그것올 오히 려 숨기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초점올 맞추 

고 있는 것이다. 잔줄들 가운데 또 굵은줄이 넷이 세로로 늘어서 있지만. 이들 

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기자 회장얼굴 몰 

라 “어느기업이죠” 라는 굵은줄은 이 기사에서 가장 댈 중요한 서너 줄율 요약 

한것이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 3쪽에 盧써 〈비자금〉 파문이라는 사슬이름과 재벌조사 

정검이라는 고리이름이 붙은 백 줄쯤 되는 기샤에 돈준 시기 액수 규명에 초점 

이라는 제목이 가로로 굵게 누워 있고， 세로로 굵은줄이 둘이 더 붙어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20% 쯤을 이루는 동방유량의 신 회장에 대한 부분을 대표하 

는 굵은줄은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짜 경향신문의 5쪽에는 申회장 조사라는 고리이름이 붙은 100줄이 

넘는 기사가 보인다. (盧써돈 유입〉否짧 “사돈보호”라는 제목 밖에 세로로 다 

음과 같은 두 굵은줄이 보인다 : 빌딩 매입자금【돈세탁 끝까지 함구. (부동산 

수사〉 계좌추적 불가피. 이 기사의 굵은줄들은 웬만큼 제 기능을 한 것으로 평 

가된다. 

(29) 2군출신 .펄펄. 억대코 납작 (한겨레신문 ’95.10. 1.) 

이 제목 밑의 기사에는 2군출신들의 돋보이는 활약 이야기는 들어 었으나， 

억대코 납작으로 표현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잔줄에 억대신인이란 표 

현이 들어 있지만， 그들의 코가 납작해졌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다. 

(30) ‘칼숨 첨가됐다” 선전식품 

절반이 평균보다 함량미달 뺑이야’ (한겨레신문 ’95.10.26.) 

이것은 문법이 맞지 않는 제목이다. 군더더기 평균보다가 빠져야 뭇이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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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품위 없는 ‘뺑이야’는 떼어 버려도 돗 파악에 지장이 없다. 이 제목 밑의 

기사도 뜻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31) 도의원에 受路기도 忠南교육위원 구속 (중앙일보 ’95.9.4.)-

(31') 돈을 견네주려 한 혐의없… 충남교육위원 이금수씨를 구속하고 .•. 

(32) <노인싸 바따대‘’‘ 수천년 문화유적 곳곳 (한국일보 '95. 

(32’) 수천년펀 유책 셰녀… 한대분명역 산물이 집중돼 있지는 

굵은줄과 환뚫씩 내용핵 서많 틀떠는 일도 있다. 제목 (31)에는 

원이 돈을 받2려 하1따가 구속원 젓로 되어 있으나. 그 밑의 

그 반대의 내용올 답고 있다. (32)는 레저 쪽에 실린 쿠바를 소개하는 상자기 

사의 허리 부분에 나타난 굵은줄로서， 그 내용은 그 밑의 잔줄 (32')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33) 한국. 캐나다코트 “맹폭W (한국일보 ’95.1 1. 17.) 

제목과 잔줍잉} 수사볍 이 향 씻도 눈에 띈다. 스포츠 기사의 

담담한 서술이지만 제목웠 전챙보도릎 연상케 하는 수가 있다. 

관한 기사의 써}쪽았 엠 “맹폰- 71사 안에서는 공격이 맹위훌 펠처 

구절 속에 풀려 냐따1꽉따‘ 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이러했 

상케 하는 비유카 용잇얘꺼해흩 불러 일으킬 것을 우려하는 
었다 21) 

6, 맺는 말 : 평가와 체언 

한국의 신문과 웬만큼 비교가 되는 것은 일본 신문이다. 겉으로는 체재가 거 

의 같아 보인다， 기사까 짧고 제폭서 많이 붙는 것도 그렇고. 한짜짜 

아라비아 숫자자 아부 테 짜구 섞 나타나는 것도 그렇다. 일본 

제목의 어휘， 제복씩 접볍씨 t다f장 있‘ 제목에서 줄어든 나라 

21) 李觀成. 갔타일을 깨자’. 월간 신문과 
8월호 1(}-12쫓‘ 



22 새국어생활 제5권 제4호(’%년 겨울) 

서 원래의 길이로 풀리는 것도， 제목에서 격토나 그 밖의 낱말이 생략되는 것 

도 우리 신문에서와 같다22) 그러나 일본 신문의 기사제목에서는 격토의 생략 

이 필수적 이 아니다. 가. 를도 제목에 자주 나타나며. 의는 생략되는 경우가 

없는 듯하다. 

한국과 일본의 신문이 겉으로 보아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한자의 사용과 

관계된 것이다. 두 나라 신문에서 다 한자가 쓰이지만. 그 밑에 깔린 원칙은 

완전히 다르다. 

일본에서는 명사. 형용사， 통사 동의 사전적인 돗이 있는 부분은 한자로 쓰 

고， 명사의 토， 동사의 말끝 등을 포함핸 문법적인 부분은 가나로 적는 전통 

이 아직도 살아 있다. 다만 들온 말이나 낳용한자표’에 없는 한자로 된 낱말 

가운데 마땅한 “대용한자”도 없는 것만 가나로 쓴다. 그런 예외에 속하는 낱말 

에 아이사츠(인사)가 있다. 破範은 維이 당용한자표에 빠져 있기 때문에 破탄 

으로 쓴다.잉) 

다시 말해서 . 일본 신문에서는 어떤 낱말이든. 또는 어떤 말조각이든， 맞춤 

법 이 하나밖에 없다. 어떤 것은 반드시 한자로 쓰고， 또 어떤 것은 반드시 가 

나로 쓰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신문에서 맞춤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토박이 말뿐이오. 신문 

어휘의 대부분을 이루는 한자말은 맞춤법이 한자로 하나. 한글로 하나 해서 둘 

씩이다. 이것이 한국 신문의 치명적인 약점이오. 일본 신문과의 비교에셔 결정 

적으로 불리한 점이다. 웬만큼의 수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컨대 꽃과 끗과 

꽁을 나란히 쓸 수 없듯이 학교와 學校도 나란히 쓸 수 없지 않은가? 

우리 신문을 일본 것과 같은 수준으로 꿀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생각 

해 볼 수 있는 것은 마혼 해 전의 신문처럼 한자말을 반드시 한자로 쓰는 것이 

22) 일본 일간지의 기사 제목 ffν 7'7 Ã1iV처럽 V가 숭리의 준말로 쓰인 예가 자주 
보인다. 제목의 佛. 豪 ， NZ 같은 준말이 잔줄에서는 후란스. 오-스토라리아， 뉴-지
란도 둥으로 풀려 나타난다， 1995년 9월 1 일 요미우리신문에 4했A含è8Á死t이 
란 제목 밑에 日本A乘客四人"'^Á숲員 같은 풀이말이 보인다， 1995년 10 월 23일 
아사히신문에 核.驗은平行線이라는 제목 밑에 議論은平行線을지켰다 하는 잔줄이 
보인다. 核를驗에 관한 옳論이 제목에서 核.1훌으로 준 것이다. 

23) 히토(사람)는 반드시 A으로 쓰는데， 내가 이것이 가나로 쓰인 예를 발견하기는 
아사히 신문에 사람을 소개하는 귀의 이름으로 쓰인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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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오늘 다시 1950년대처럼 한자투성이 신문을 사 볼 사람은 없다.μ) 

한À}를 쓰는 샘이 성공하는 단 하뼈 갤은 대부분회 한짜함짤 없애 

그 대신에 토l씌이쌍융 쓰는 데 없쫓 씻이다. 그러니까 꽁 써야 찰 극소 

한자말을 가려내서 그것은 반드시 한자 쓰고. 나머지는 있5쥬 한긍로 써 

야 할 것이다. 

모든 낱말의 맞춤법을 하나로 굳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한자를 섞지 않 

ïr 한긍딴 쓰는 것허다:l허나 무절제하채 한틀어지는 한자말， 춘w-홉 한글로 

문제가 해젤펙는 것온 아니 

24.)과 같왔 좋 히} 전의 제목‘짧 쓰응 신문에 나e.}양:석한 내부동요 

심각민자당과 비교하면 이것을 꼭 진보로만 볼 수는 없다. 그때의 신문에는 그 

나마 나타나던 문법적인 요소 한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힐본이 한때 우리를 협Q윗 지배한 일이 였고‘ 지금도 국제사혔에서 우리와 

얀 되는 옳은 떼흘 차지하고 있따코 쐐서， 우리카 핏닫 면에서 일 

진다고. 일환윷 따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쩡￡찢δ ↓. 신문 

도 일본 것을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세계의 수준에 도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신문은 제목만의 어휘와 문법을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있다. 읽는 씨의 눈을 끄 

제목으로 만짝하고， ‘제목 독자”쩔 위하여 또하나의 71 사뚫 쓰::<1 말아 

야 한다. 이 “굵은줄 기사’가 어휘와 문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 

이다.잉) 

신분은 잔줄에서도 후}국어의 모든 규범음 철저히 지켜야 하며， 캠챙적으로 

이에게 부텅싫 좋 젓이 아니라.설쪼 있띤 표현 

뭔
 대학생이 신문을 못 읽는다고 야단이다. 이것은 대학생의 최가 아니라 신문의 

。년대의 신문토 샤회 옳에서는 순 한글 샤자 짜추 보인다. 
위의 썼 찍1 서 뉴스의 크지와 시1않 글씨의 굵기자 비 

유럽의 신꼈”성 려 5예 ‘고답적이끄 자긍성이 캉하다”고 
데서 제목을 “학생이 강의내용올 ...... 노투한 징으로 또는 “장옆자가’ ..... 사 

전에 메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같은 책 136쪽에서 제목이 짧고 
그 의미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다. 편집기자가 왜 
어휘와 문볍익 모든 규법울 마구 파괴하는가를 알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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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다. 적어도 중학생이 읽는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이 더 

좋은. 터 수준 높은 각)문이다1;ε 신푼은 최신 국에 교과서라 한다 26) 

한 일씨지얀， 오늘씩 한국 신문에 왔깨서는 터쭈니 없는 추창야다. 

우리는 위에서 한국어의 모든 규범이 제목에서 파괴되고 그 파괴가 찬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했다. 이컷이 그대로 국민의 언어생활에서의 어휘파괴， 

문법파펴끊 이어지는 것은 물론써다‘ 그러나 국써져 규범처체칠 ‘맹폭”차는 섯 

이 신융안도 아니오 • .!E 신문이 퍼풋는 폭탄이 자장 큰 것도 아니다. 같은 대 

중매체로서의 방송， 행정관서의 공문. 학자들의 연구 논문 •..... 우리 사회의 어 

느 바닥에서도 반풋하고 정확한 앞을 찾아 보차 쉽지 

공무원， 싹자， 그 밖휘 말로 일하는 이’ 모우가 크게 

말바꾸기에 발벗고 나설 때다. 

26) 이 껴 썩 76쪽. 


